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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상쾌함을 연상하게 한다. 

 

가을로 향하는 9월에는 아주 추울 때가 있다. 기온이 점차 낮아지기 때문

이다. 이것은 북대서양의 차가운 고기압이 우리 나라에 불어 올 때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논밭의 수확량이 감소하기도 

하고 품질을 떨어뜨리기도 하는 건조한 바람이다. 이러한 천연환경에 재빨리 

겨울용을 찾아 입게 된다. 매장에서는 겨울용의 판매가 신장한다. 9월부터 가

을이라고 하여도 중순까지는 아직도 더위가 계속된다. 하순에 이르러 가을비

와 함께 태풍이 하나 둘 지나가면 거리에 난무하던 반소매라든가 흰옷들도 

하나 둘 사라져 자취를 감추게 된다. 초가을의 피부에 상쾌함을 가져다 주는 

서늘한 바람과 서늘한 기운은 여름철과는 달리 맑고 밝고 조용함을 느끼게 

한다. 가을이 하룻밤 만에 오는 것은 아니다. 하루하루 점점 깊어 가는 것이

다. 그것은 거의 한달 사이로 바뀌게 되는데, 처음에는 입추로서 아직은 여

름이 남아 있어 가을비가 오기 전까지는 30℃를 오르내리는 더위를 느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30℃ 사이의 온도를 오르내리는 더위에서 24℃까지 온도

가 내려가는 파란 하늘이 만리까지 보이는 때라고 한다. 세 번째는 천고마비

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며, 상쾌한 가을로서 운동회를 한다든가, 야유

회를 갖는 행락철로서 기온은 24℃에서 20℃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가을이 

깊어 가는 만추로부터 초겨울까지로 기온은 17℃ 정도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파리나 런던의 여름의 마지막은 9월이다. 가을은 10월뿐으로 11월부터는 기

나긴 겨울에 들어간다. 9월에 들어서도 아직 덥고 더위가 남아 있으나 가을 

옷으로 바꿔 입고 기분 전환을 한다. 검정색이나 갈색 상의를 임기도 하고 

셔츠나 블라우스 소매는 길어지며 흰색 핸드백, 구두, 벨트 등의 모습도 접

차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다. 9월은 미각의 계절이며, 행락철이기도 하고, 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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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수확에 감사하는 달이기도 한다. 결혼식이나 행사에 참석하는 일도 자

주 생기는 계절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결혼 시즌은 보통 봄, 가을에 행해지

는데, 런던이나 파리에서는 여름인 6월에 행해진다고 한다. 유럽의 6월은 우

리 나라의 봄, 가을의 화창한 기후와 비슷하기 때문일 것이다. 준 브라이드

(June bride) 문화권인 유럽과 봄, 가을에 행하는 결혼 문화권인 우리 나라와

는 의외로 차이점이 있다. 풀벌레 소리를 들어가며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우

리는 겨울을 맞이한다. 이러한 가을의 다채로움과 기간이 의생활을 다종다양

하게 한다. 반소매로부터 소위 칠부소매, 긴소매로 바뀌어 간다. 카디건, 스

웨터를 입고 조끼를 입는다. 복종이라든가 디자인이 바뀜과 더불어 겹쳐 입

기가 행해진다. 색상도 검정, 와인레드, 카멜, 빨강 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가을 패션을 파는 사람은 기민성을 필요로 한다. 

의생활은 이러한 리드미컬한 변화에 대응하여 변한다. 그 기간은 약 3개월

로 길다. 옷의 종류가 바뀌고 디자인의 디테일이 바뀌고 옷감이 바뀌고 착용

방법이 바뀌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우리 모두이지만 특히 비즈니스계의 사

람들이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양모가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양모 옷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모우 또는 모방이 있는 것, 축융되어 바

탕이 치밀한 것, 벌키성이 있어 공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을 것, 요철이 있는 

것 등으로 옷감 속에 공기 층을 만들어 움직이지 않는 공기를 넣고 움직이

지 않는 공기 층을 만들어 체온을 밖으로 빼앗기지 않고 추위가 우리 몸으

로 전달되지 않도록 옷감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 

공기는 열을 전달하지 않고 가볍다. 속된 이야기로 공기는 돈이 들지 않는 

보온소재이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래서 공기를 입는다고도 하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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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이다. 이러한 공기를 섬유와 섬유, 실과 실, 옷감과 옷감 사이(겹쳐 

입는 옷과 옷 사이) 사이에 공기를 함유시켜 신체의 주위에 머무르게 하여 

우리들의 몸을 보호하는 것이다. 

상쾌함은 가을을 연상하게 한다. 그런데 가을이 찾아오는 9월에 들어서면

서부터 유독 잦은 가을비나 태풍 등으로 자주 내리는 가을비에 젖어 더럽혀

진다.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불쾌하게 된다. 

의복을 만드는 섬유의 종류는 많으며, 그 중에서도 천연섬유라든가 셀룰로

스섬유(레이온, 큐프라, 폴리노직, 정제셀룰로스 등)는 일반적인 생활 환경 하

에서도 습기를 흡수하고 있다. 섬유의 흡습량은 공기 중의 습도에 따라서 변

화한다. 온도 20℃, 습도 65%로 한 상태에서 메리노 울의 흡습량은 16%의 

수분을 입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섬유의 흡습량과 비교하여 보면 울이 가장 

많은 편이다. 폴리에스터는 0.4~0.5%, 아크릴 1.2~2%, 나일론이 4%, 면이 7%, 

마 7~10%, 레이온 12~14%라고 하는 정도이다. 그런데 모는 비를 맞아도 쉽

게 젖지는 않는다. 물을 튕기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면 재킷이라든가 진,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사람은 비를 맞으면 흠뻑 젖어버리지만, 모직물을 입

은 사람은 젖은 모습이 심하지 않다. 

 

 

 


